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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분야의풍부한책을가진도서관은분명개인의삶을윤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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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용용 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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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선임 아나운서, jysann21@hanmail.net

특특 집집 우리는 이런 도서관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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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의 가장 큰 공원 옆에 위치한 도서관. 도서관을 들어서는

마당에는 유아들이 놀 만한 그네와 벤치가 놓여있어 엄마와 아이들은

대부분 이 공간을 좋아한다. 나도 아이가 어렸을 땐 여기서 책도 보고,

놀기도 하며,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느긋한 오후를 보내기도

했었다. 언제이렇게시간이흘 는지... 훌쩍 자란아이를보며세월을

실감한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수한 커피향이 좋다. 도서관

자원 봉사 희 엄마가 1년 넘게 여기서 차를 팔고 있다. 1층 자유열람

실에는책을보면서차를놓고마실수있는공간과클래식이나경음악

을선택해들을수있는시설이자리마다마련되어있어나는저녁무렵

피로를 풀 겸 편한 옷차림으로 여기를 찾곤 했었다. 넋을 놓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나에게 남편과 아들, 두 사람이 한 마디씩 던진다. “아니

도서관만 오면 정신을 못 차려... 쯧쯧...”“엄마, 빨리 내려가야지.

상실에서엄마가제일좋아하는뮤지컬을봐야지.”

‘아~ 맞어.’그랬다. 오늘은내가그동안벼르고벼르던뮤지컬‘노트

르담 드 파리’의 전막 공연을 상으로 볼 수 있는 날이다. 도서관에

비치된좋은공연DVD들은주말이면이렇게 상실에서HD돌비시스

템으로 방 된다.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말이다. 이처럼 좋은 시설의

상실은우리지역‘도서관친구들’의기금으로처음만들어진곳이다.

평소‘도서관 친구들’에 참여하는 우리 부부로선 이 곳은 참으로 의미

있고자랑스러운곳이다. 

어느덧공연은시작되었고, 몇년전보았던그때의감동이다시나를

엄습해 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름다운 선율과 노트르담 곱추,

콰지모도의가슴아린사랑이야기가하나하나새롭게다가왔다. 공연이

끝나고 나는 자연스럽게 열람실로 발을 옮겼다. 노틀담의 곱추로 알려

진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다시 읽고 싶어서다. 오늘 저녁에는 이 책을

읽으며음악을다시들어보려한다. 뮤지컬의대사가가지는그심오한

의미를 곱씹어 보고 싶다. 그동안 가슴 안에 침잠해있던‘사랑’이란

단어를조용히꺼내어보고싶다.

- 2007년봄일기중에서.

나는책이야기를할때마다설렌다. 아니책을만나러갈때도설렌다.

거창한 분석과 평가를 할 줄은 모르지만, 내 식으로 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들을기억하며살고있다. 내나이서른. 뒤늦은나이에나는

책읽기의즐거움에빠졌다. 대학과취직, 결혼과육아라는각박한현실을

거치면서 나의 감성은 메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방송이라는업무로다시만나게된책. 책은그동안내눈엔보이지않던

자연을 하나 둘씩 보이게 만들더니, 나를 새로운 행복으로 안내했다.

말똥굴러가는소리에도웃는다는십대처럼작은햇살하나에도간지러

워지고, 꽃잎이 떨어지는 것에도 눈물이 주루룩 흐르고, 석양을 보고

앉아있노라면시간가는걸모르게되었다. 작은일상하나하나가참으로

소중하고 행복했다. 이 넘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나는 무언

가를 끄적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지 10년여. 혼자 하기엔

너무 아까워 나의 아이, 더 나아가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며사람들을만나고있다. 그러면서도한가지허전한것이있었다.

바로 책이 모여 있는 공간, 도서관...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이 곳이

나의책에대한꿈을완성해주면좋을텐데하는생각이다. 우리아이들,

우리 여성들, 아니 우리 가족들이 책을 읽으며 행복을 캐고, 사랑을

나누도록... 물질의숲에서정신의숲으로, 경쟁의숲에서화합의숲으로,

도서관이 우리 모두를 데려다 주길 조용히 기대해 본다. 행복을 정문에

걸어놓고도서관문을활짝연다면, 2007년나의일기는머지않아현실이

될것같다. 나는그날이오리라믿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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